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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라이프,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신세계면세점, K-라이프 유망 브랜드 20곳 글로벌 판로 연다

■신세계면세점, 중기부와 함께 K-수출전략품목 라이프 분야 후속 지원 단계 돌입
■‘2025 K-브랜드 글로우 위크’ 성과를 바탕으로 온라인몰 홍보·마케팅 지원 본격 전개
■다국어 온라인몰 기반 글로벌 고객 접점 확대…K-라이프 브랜드 해외 진출 가속화

(신세계면세점=2026/01/14)

신세계면세점이 국내 라이프 분야 유망 브랜드의 시장 연계 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신세계면세점은 중소벤처기업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함께 추진 중인 K-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라이프 분야 최종 선정 브랜드 20개사를 대상으로 수출 판로 및 마케팅 지원을 시작했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진행된 ‘2025 K-브랜드 글로우 위크’ 시상식(12/18)과 팝업스토어(12/18~28)의 후속 단계로, 행사 이후 실질적인 판로·마케팅 지원까지 단계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K-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비재를 대상으로, 단계별 검증과 민관 협업을 통해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뷰티·패션·라이프·푸드 등 4개 소비재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80개 유망 중소벤처기업이 선정됐다.

‘2025 K-브랜드 글로우 위크’는 K-수출전략품목 어워즈 시상식과 분야별 콘셉트에 맞춘 B2C 전시·체험 행사로 구성됐으며, 성수동 일대 전시 공간에서 110여 개 K-소비재 제품이 소개돼 국내외 관람객의 주목을 받았다.

이 가운데 신세계면세점은 라이프스타일 분야 협력 유통사로 참여해, 제품 특성과 해외 고객 수요를 반영한 유통·마케팅 연계 지원을 맡았다. 라이프 분야에서는 '마더케이', '리빙크리에이터'가 대표 기업으로 선정돼 어워즈를 수상했으며, '보바', '바디럽’을 비롯해 다양한 유망 브랜드들이 함께 주목받았다.

참여 브랜드들은 면세점 채널과의 적합성이 높고 글로벌 고객 접점을 확대하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기업들로, 육아·생활용품부터 여행·이동 환경에 특화된 제품까지 제품 성격과 소비자 접점이 뚜렷하다는 평가다. 특히 라이프 부문에서 수상한 마더케이는 육아용 소형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안전성과 사용 편의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리빙크리에이터는 밀폐용기 ‘푸쉬락’ 시리즈를 통해 실용성과 디자인을 결합한 생활용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신세계면세점은 이번 후속 지원을 통해 라이프 분야 최종 선정 브랜드 20개사를 대상으로 자사 다국어 온라인몰(국문·중문·영문)을 활용한 프로모션을 오는 2월 28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먼저 다국어 온라인몰을 통한 프로모션은 K-라이프스타일 제품이 실제 글로벌 시장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라며 “신세계면세점이 보유한 인프라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 우수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진 설명>
사진 1: 중소벤처기업부의 K-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 프로그램에서 '라이프' 분야 대표 기업으로 선정돼 어워즈를 수상한 '마더케이', '리빙크리에이터'. (사진 왼쪽부터) 이순배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김민정 마더케이 대표, 성원중 리빙크리에이터 대표, 남주현 신세계디에프 MD총괄

사진 2, 3: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2025 K-브랜드 글로우 위크’ 팝업스토어 현장

사진 4: K-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리빙크리에이터'의 밀폐용기 '푸쉬락' 시리즈
